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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SNS 이용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염려의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그 결과로 지속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했다. 여기서는 

과거의 개인정보피해 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기존의 논의들에 따라 개인의 정보통제능력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프라이버시 

염려의 또 다른 주요 설명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의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이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지속적

으로 사용할 의도가 높을 수 있어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의 그 둘의 관계가 부(-)적으

로 크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을 조절변인으로 다뤘다. 2017년 서울시 재학생중인 대학생 대상의 조사연

구에서 그 결과 개인정보피해의 직, 간접적 경험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았고, 개인의 

정보통제능력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은 낮았다. 프라이

버시 염려는 SNS의 지속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나눠 사회자본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한 결과  SNS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이 결과는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SNS 지속사용이 낮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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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확산은 정보, 지식, 경험 등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

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개인간의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도구로 자리 잡아 우리 삶에 

빠르게 스며들었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 사이트들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는 중요한 이슈로 부

상하고 있다. SNS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공개 또는 비공개되는 자신의 개인정보 프

로필을 설정해야 하고 정보와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있는 가운데, 서로

간에 SNS를 통하여 이를 둘러보거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웹 기반 

서비스보다 SNS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으며, 스크랩, 검색, 제3자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재가공 등의 다양한 타인의 행위로 인해 SNS상에 공개된 개

인정보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기업은 마케팅의 목적으로 개인의 일상과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SNS는 사람들과의 연결과 일상의 공유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기업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쉽게 접근 가능하게 되고, 개인정보의 유출과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유출과 침해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소셜네트워크라는 특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취약하게 만

든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피해가 빈번할수록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

려는 증가하게 된다. 이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누가 왜 프라

이버시 염려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과거의 개인정보피해 

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와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SNS를 이용하지 않고 살아

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이용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할 의도가 낮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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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개방, 참여, 대화, 커뮤니티, 연결

성 등으로 특징을 갖는데, 개방을 통해 인터넷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쌍방향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사람들의 정보,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며, 특정 주제에 관

심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상호관계를 

맺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소위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피해와 염려에도 불구라고 사회자본이 지속적 

사용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SNS가 성공적인 소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

노출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그 필요성의 논거로 SNS 사용에서의 개인정보피해 경험과 프

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지속사용의도와의 관계를 다룰 것이

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속사용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다룸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자본의 형성 등 SNS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역할

은 무엇인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개인정보피해 등의 프라이버시 염려의 설명요인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SNS의 등장 이후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접근이 쉽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프라이버시 

염려란 새로운 정보기술의 존재로 인해 일반 대중이 개인정보에 위협을 느끼는 정

도이며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말한다

(Culnan, 1993). 

그럼 누가 왜 프라이버시 염려를 경험하는가? 기존 범죄두려움의 연구에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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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듯이 개인정보피해의 경험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 된다. 즉 과거에 개인정

보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가능성이 높다. 사실 프라이버시 

염려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일반 범죄피해와 두려움의 관계는 매우 높다는 논의가 있듯이

(Garofalo, 1979; Braungart et al., 1980)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도 피해경험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두려움 연구를 보면 실제로 직접적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당수가 두

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두 관계가 높지 않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McCarrell et al., 1997; Gibson et al., 2002). 이 입장에서는 직접적 피해경험보다 

오히려 간접피해경험이 중요하여 주위로부터 간접적으로 피해경험을 접할 때 두려

움을 더 경험한다고 한다(Liska et al., 1988). 그렇지만 그동안의 국내연구를 보면 

직, 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은 모두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주요 요인

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박철현, 2005; 최수형, 2009; 박정선, 이성식, 2010; 장안식, 

2015). 그리고 온라인 사이버범죄피해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서도 Henson

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간접피해경험이 또한 유의미하여 직접피해경험보다 더 유의

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 보면 개인정보피

해의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 피해경험은 개인정보피해의 두려움이나 혹은 프라이

버시 염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프라이버시 염려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의 주요 설명요인으로 개

인정보 노출의 취약성과 정보통제능력을 제시해 왔다(Dinev and Hart, 2004; Dinev 

et al., 2013). 취약성이란 개인정보가 노출될 잠재적 위험을 말하며 취약성의 지각

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취약성은 

피해경험과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에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

에 대한 통제능력은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절차와 정책이 운영되는가를 

말하며, 또한 개인이 정보노출에 대한 통제력과 능력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데, 정보

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염려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Dinev와 Hart(2004)는 프라이버시 염려 설명을 위한 주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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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지각된 취약성과 통제능력을 제시하였는데, 취약성과 프라이버시 염려간

에는 높은 관계가 있었던 반면 통제능력과 염려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Phelps와 동료들(2001)은 정보통제의 능력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후 Dinev와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있어 주요 두 요인을 제시함에 있어 취약성과 이에 대한 통제능

력이 모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국내에서의 연구를 보면 그동안의 연구에서

는 취약성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 왔고(장성호, 

이기동, 2014; 천혜선외., 2016), 최혁라와 신정신(2007)은 지각된 취약성과 개인의 

인터넷활용능력이, 그리고 유일과 동료들(2008), 그리고 이환수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있어 프라이버시 위험과 통제능력이 매우 중

요한 설명요인임을 제시했다. 

한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또 다른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웹사이트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기존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로서 더 다뤄지기는 했다

(Eastlick et al., 2006; 유일외., 2008; 천혜선외., 2016). 그러나 그와 같은 신뢰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직접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Bansel et al., 2016; Kumar et al., 2018), 국내연구에서 김종기와 김진성(2014)은 

전자상거래상의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잘 처리할지의 행동 불확실성이 프라이버

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신뢰가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해 

신뢰가 그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을 했다. 

2.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후의 지속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SNS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이용중단의 의사가능성이 높고, 염려가 낮아야 SNS 지속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의 외국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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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hotra et al., 2004; Eastlick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도 지지되어 왔는데, 

이주영과 강현정(2004)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지속사용의도가 부(-)적인 관계

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정철호와 남수현(2011)도 그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했는데,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나 즐거움이 높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되고 그로 인해 지속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

다. 천혜선과 동료들(2016)은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

니라 프라이버시 염려를 통해 지속이용의도를 결정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지속에 주요 요인임을 제시했다. 한편 이인숙과 이소영(2017)은 SNS 사용상의 

자기표현의 욕구나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면

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지속사용의

도에 있어 프라이버시 염려가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역설 논의나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도 주장되듯이 프라이

버시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용을 중단하거나 그것을 줄이지는 않는다. 프라이버시 

역설 논의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노력이 높

거나 정보제공행동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Norberg et al., 2007; 김종

기, 김상희, 2015). 장성호와 이기동(2014)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은 프라이

버시 염려를 증가시키지만 프라이버시 염려가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

니라고 했다. 또한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함에 얻는 이득과 

위험을 분석하여 이득이 위험보다 클 때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Davies, 1997; 

김종기, 김상희, 2012; 민진영, 김병수, 2013). 즉 이득과 혜택이 있다면 위험과 염

려가 있다고 해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거는 기술수용모델(Davis, 1989)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기술

수용모델에서는 정보기술이용에 있어 그것의 유용성과 용이성이 이용의도를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즉 특정 기술이용이 개인의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생각과 그것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이

용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유용성과 용이성이 높으면 

SNS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Chu and Kim, 

2011; Yoon and Rotland, 2015). 하지만 이주영과 강현정(2015)은 프라이버시 염



SNS 이용상의 개인정보피해 경험과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지속사용의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 7

려가 SNS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

는데 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3. 사회자본과 지속사용

이 연구에서는 SNS 이용중에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과의 관계에서 사회자

본의 역할을 다루려고 한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이 사회자

본을 형성시킨다면 SNS 사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자본이란 그 정의가 다양해 Bourdieu(1986)는 지속적인 관계의 연결망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자원, Coleman(1988)은 개인들간의 관계속에 배태된 자원, 그리고 

Putnam(2000)은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사람들간의 관계로서의 자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회자본의 논의는 복

잡하지만 그 관심의 하나는 사회네트워크 혹은 연결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것에 있다. 그것을 사회자본 그 자체로 봐야 할지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구조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지만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연결망 특성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가 가장 많았다. 

그 대표적 논의로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연결망 특성으로서 결

속형과 교량형으로 구분했다. 결속형은 유사한 배경과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로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와 같이 강한 유대를 특징으로 하며 정서적이고 실질적

인 지지의 측면을 갖는다고 한다면, 교량형은 보다 확대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

로 다른 배경을 갖는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측면을 갖는다. 결속형이 

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한다면, 교량형은 약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결속형

이 폐쇄적이지만 정서적 교환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교량형은 개방적이고 정보의 

교환을 중시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인터넷 연구에서는 인터넷이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

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Shah et al., 2001; Best and Krueger, 2006). 하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경우는 기존 인터넷사용의 경우보다도 그것이 기존의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의 연계를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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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때문에 사회자본을 보다 증진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Ellison et al., 2007; 

Steinfield et al., 2008; 최영, 박성현, 2011). 

 SNS가 갖고 있는 미디어 특성은 사회자본의 개념과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인터넷이용이 정보검색과 오락, 쇼핑 등의 다양한 가능이 있지만 SNS는 

효율적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개인들의 관계를 형성

하게 하는 등의 개인들의 네트워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형성, 유지, 확산시

킨다. Ellison과 동료들(2007)은 페이스북이 결속형과 교량형 사회자본 모두에 영향

을 미쳤고 이용율이 높을수록 결속형보다 교량형 사회자본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심홍진과 황유선(2010)은 트위터가 교량적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심지어 SNS는 친교수준을 넘어서 연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참

여와 사회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금희조, 2010). 

이와 같은 SNS에서 형성된 사회자본 요소는 실제로 지속적 이용에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정남효와 동료들(2014)은 SNS의 이용에서 사회자본의 결속적 그리고 교

량적 특성이 조직적 시민행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사회자본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룰 것인데 사회자본의 지각과 기대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을 것이라

고 본다.

III.  연구모델과 방법

1. 연구모델

이 연구는 SNS 이용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누가 왜 

프라이버시 염려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SNS의 지속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의 연구모델을 <그림 1>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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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직접피해

   개인정보 간접피해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개인정보 통제능력

   서비스제공자 신뢰도 

                                                     사회자본

우선 여기서는 과거의 개인정보피해 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볼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의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 피해경험이 프라이버시 염

려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고 보며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주요 논의들에 따라 개인의 정보통제

능력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프라이버시 염려의 또 다른 주요 설명이 될 것

이라고 보며 정보통제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

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낮고 염려가 

낮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의 관계가 부(-)적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할 의도가 낮지 않고 높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SNS 이용중에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과의 관계에서 사회자

본의 역할을 다루려고 한다. 즉 여기에서는 사회자본을 조절변인으로 다루려고 하

는데,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SNS 사용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지속사용의도는 낮을 것이라고 본다. 즉 SNS 지속사용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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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염려와 사회자본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재학중인 20대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

사를 위해 서울시 대학리스트하에 각 대학에 번호를 부여하고 난수표로 7개 대학교

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각 대학교에서는 인문/사회와 이공/자연계로 나누어 2개 학

과씩 4개학과를 뽑고 각 학과에서 10명내외로 35-40명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총 

266명에게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2주간 실

시하였으며, 그 중 SNS이용자이면서 설문지 회수 결과 무응답이 많거나 부적절하

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54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SNS에서의 범죄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따로 다

루기로 하는데 직접피해는 “나는 SNS 이용 중에 원하지 않는 사생활의 노출이나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SNS 이용 중에 나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유

포 또는 노출이 된 적이 있다”, “나는 SNS 이용 중에 나의 개인정보가 SNS 업체에 

의해 유포 또는 노출이 된 적이 있다” 등 3문항을(alpha=.819) , 간접피해는 “개인

정보유출로 인한 관련 피해사건을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적이 있다”, “내

가 잘 아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이 SNS 이용 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SNS를 이용하면서 여러 사람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739).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개인정보통제력은 “내가 이용 중인 SNS에서 나는 내가 원

치 않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이용 중인 SNS에서 나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 “ 내가 이용 중인 SNS는 나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나에게 승인을 구한다”등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54).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는 “내가 사용하는 SNS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사용하는 SNS가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 “내가 사용하는 SNS가 개인정보를 다룰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등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95)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이자 매개변인인 프라이버시 염려에서는 “나는 SNS에 제



SNS 이용상의 개인정보피해 경험과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지속사용의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 11

공한 나의 개인 정보가 잘못 취급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나는 누군가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나는 SNS에 제공한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나는 SNS에 게시한 나의 

정보를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나는 

SNS에 제공 또는 게시한 나의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유출될까 두렵다” 등의 5문

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34). 

조절변인인 사회자본은 사회네트워크 특성으로서 결속형과 교량형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으로 Williams(2006)가 사용한 문항들 중 여섯 문항씩을 사용하였는데, 

결속형은 “그곳에서 소통하는 사람 중 내 문제에 도움을 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그곳에서 소통하는 사람 중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곳에서 소통하는 사람 중 내가 급하게 50만원 정도가 필요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 “그곳을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그곳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어떤 일

을 마킬 만큼 충분히 안다”, “그곳을 통해 소통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다” 등(alpha=.684)의 문항을, 그리고 교량형은 “그곳

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곳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도록 만든다”, “그곳에

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그곳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만든다”, “그곳

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전체적인 상황을 연결시켜 고려할 수 있게 해준

다”, “그곳에서 소통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등(alpha=.874)의 문항

을 사용하기로 한다.

종속변인으로 다룰 지속사용의도는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른 대안(이메일 등)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나는 SNS 사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 등 

3항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61).

여기서는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을 사용하기

로 하며, 성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연령은 태어난 년도를 묻고 연령으로 환산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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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수준은 주관적 경제수준을  “매우 못산다”, “못사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사는 편이다”, “매우 잘산다”에 이르는 5점 척도를 통해 알아 보았다. 그 외에 

이용자의 SNS 사용시간과 교류자의 수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를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통제변인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별 

분포에서 전체 응답자 254명 중 남자가 138명(54.3%), 여자 112명(44.1%)로 남자

가 다소 많았고(무응답자는 4명), 평균 연령은 18세부터 27세까지의 범위에서 

21.93였다. 경제수준은 1-5범위에서 평균 3.17정도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속했다. SNS 사용시간(분단위)은 0-720범위에서 평균값은 142.64였다. 교류자 수

는 0-10000의 범위에서 평균값이 186.03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의 직접피해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7.19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개인정보의 간접피해

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10.37로 보다 높은 것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통제능력은 

3-15범위에서 평균값 10.53로 다소 높은 편에, 서비스제공자 신뢰는 3-15범위에서 

9.11로 중간 정도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이자 매개변인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5-25범위에서 평균값이 18.7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사용

될 결속형 사회자본은 6-30범위에서 평균값이 17.88로, 교량형 사회자본은 6-30범

위에서 평균값 20.10로 다소 더 높은 편에 속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지속사용의도는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9.6957로 중간 정도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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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성 138  54.3

여성 112 44.1

나이 21.93 2.055 18-27

경제수준 3.17 1.222 1-5

SNS사용시간 142.64 130.013 0-720

교류자수 186.03 798.221 0-10000

개인정보직접피해 7.19 2.801 3-15

개인정보간접피해 10.37 2.607 3-15

개인정보통제능력 10.53 2.426 3-15

서비스제공자신뢰 9.11 2.410 3-15

프라이버시 염려 18.77 3.619 5-25

결속형사회자본 17.88 3.979 6-30

교량형사회자본 20.10 4.708 6-30

지속사용의도 9.70 2.395 3-15

<표 2>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프라이버시 염려

b β
성별(남성) 1.079* .147

나이 -.025 -.013

경제수준 .220  .072

SNS사용시간 -.004 -.112

교류자수 .000 -.024

개인정보직접피해   .296**  .225

개인정보간접피해    .434***  .294

개인정보통제능력  .305*  .196

서비스제공자 신뢰 -.075 -.049

R제곱 .255

F값 6.08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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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모델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먼저 <표 2>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설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결과를 보면 개인정보 간접피해가 정(+)적으로 p<.001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또한 개인정보 직접피해는 정(+)적으로 p<.01수준에서 유

의미하였다. 개인의 정보통제능력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의 예측

과 다르게 정(+)적인 방향이었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

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의 직접적인 피해나 간접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또 개인의 정보통제능력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

했다. 또한 통제변인 중에서는 다른 변인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성별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자본요인의 조절

효과를 알기 위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다. 첫 번째(1) 결과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회

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두 번째(2) 결과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

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세 번째(3) 결과는 둘 모두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한다. 우선 

첫 번째(1)부터 세 번째(3) 까지의 분석에서 공통된 결과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 개인정보 간접피해, 개인

정보 직접피해, 개인의 정보통제능력과 서비스제공자 신뢰도도 지속사용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다른 변인들은 모두 유의

미하지 않았으나 SNS 사용시간만이 p<.001수준에서 정(+)적으로 매우 높게 유의미

하였다. 

첫 번째(1) 분석결과에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지속사용의도에 p<.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

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2) 다중회

귀분석결과를 보면 교량형 사회자본이 지속사용의도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

고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

본을 함께 조절변인으로 사용한 세 번째(3)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결과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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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요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p<.10수준에서만 유의미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석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두 번째(2) 결과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으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속사용의도

(1) (2) (3)

b β b β b β
성별(남성) -.125 -.031 -.336 -.083 -.199 -.049

나이 .013 .013 .030 .030 .028 .028

경제수준 .071 .042 .074 .044 .067 .040

SNS사용시간 .006*** .334 .007*** .385 .006*** .362

교류자수 .000 .010 .000 .016 .000 .022

개인정보직접피해 .028 .038 .043 .059 .034 .047

개인정보간접피해 .047 .058 .020 .024 .032 .040

개인정보통제능력 -.067 -.078 -.038 -.044 -.061 -.071

서비스제공자신뢰 .108 .125 .068 .079 .080 .092

프라이버시 염려 .012 .021 .016 .029 .020 .036

결속형사회자본 .125** .247 .082# .162

교량형사회자본 .104** .226 .069# .149

염려 * 결속형사회자본 -.006 -.048 .005 .039

염려 * 교량형사회자본 -.019* -.162 -.020* -.170

R제곱 .164 .185 .195

F값 2.539** 2.904** 2.636**

# p<.10, * p<.05, ** p<.01, *** p<.000

위의 분석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

인 것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지

속사용의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의 관

계가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낮은 부(-)적 관계인데, 교량형 

사회자본과 지속사용의도의 관계가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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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상호작용효과의 부호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프라이버시 염려를 하와 상으로 둘로 나누고, 또

한 사회자본요인들을 하와 상으로 둘로 나눈 후 지속사용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은 두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며 그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유용한데, 그 결과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다.

지속사용의도

                             

10.25                       

                            결속형 사회자본(상)

10.00                           

 9.75

 9.50                         

                             

 9.25                        결속형 사회자본(하)

 9.00 

                0          1

                       프라이버시 염려

<그림 1>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회자본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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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사용의도

                             

10.20                            교량형 사회자본(상)

                               

 9.90

 9.60

 9.30

                                교량형 사회자본(하)

 9.00                        

                 0         1

                 프라이버시 염려

<그림 2>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먼저 <그림 1>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효과

를 보면 앞서 결과에서 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그림으로 보면 결

속형 사회자본이 낮을 때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가 약간 부(-)적인 관계였

으나 결속형 사회자본이 높을 때에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가 오히려 정

(+)적으로 높은 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이용자가 결속형 사

회자본을 인식하는 경우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앞서 

표에서와 같이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큰 관계는 없다. 

그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던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

형 사회자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교량형 사회자본이 낮을 

때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가 부(-)적인 관계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때 

지속사용의도가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을 때에는 프라

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가 큰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교량형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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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두 관계의 부(-)적 관계를 완충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은 이용자가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은 

경우 지속사용의도가 낮지는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V. 결론

이 연구는 SNS 이용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누가 왜 

프라이버시 염려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직접적 피해나 간접적 피해경

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고 보며 또한 개인의 정보

통제능력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를 프라이버시 염려의 또 다른 주요 설명으로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낮고 염

려가 낮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과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다루고

자 했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에도 불구하고 SNS 이용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것이

라고 인식한다면 SNS 사용이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회

자본이 지속사용의도에 상호작용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SNS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염려에는 개인정보 간접피해와 직접피해, 개인정보 

통제능력이 순서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정보 통제능

력의 부호가 정(+)적이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도 있었지만 직, 간접피해가 유의미

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예측과 일치했다. 즉 개인정보와 관련

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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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자본요인의 조절효과를 알기 위한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회자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분석결과는 사회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프라이버시 염려와 결속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 염려와 교량형 사회자본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을 때에는 지속사

용의도가 높으며, 아울러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때 지속사용의도가 낮을 수 있으

나 교량형 사회자본이 높을 때에는 지속사용의도가 낮지 않고 프라이버시 염려와 

지속사용의도가 큰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개인의 정보피해경험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지만 그것이 이용중

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했다. SNS는 기존의 아는 사람과의 관계

를 유지,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의 연계를 확장해주어 결속형이외에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교량형 사회자본을 보다 증진시킨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측

면이 이용자들이 계속 SNS를 사용하게 하는 요인인데, 이러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이용자가 SNS 이용중에 개인정보피해를 당하고 두려움에 프라이버시 염려를 경험

하더라도 그 이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

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에서와 같이 SNS 이용으로 얻는 이득이 높을 경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한 이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자본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이용자의 지속이용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것

이 확보되는 한 지속이용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SNS운영자가 사

회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과거의 

개인정보 피해경험은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프

라이버시 보호 측면에도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SNS 이용량이 많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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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mong Victimization, 

Privacy Concern, and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in Social 

Network Service  

Lee, Seong-sik･Jung, So-hee･Yoon, Ji-soo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topic of privacy concern in social network 

service such as its causes and its effect on continuance use.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prior victimization, information control ability and trust in website 

on privacy concer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privacy concern 

on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in social network service. This study expects that 

privacy concern has a small negative influence on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and analyse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privacy concern and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Using data from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2017, 

this study found that prior direct and indirect victimization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ivacy concern but the effects of information control ability and trust in website 

on privacy concern are not larg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privacy concern 

on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is not significant.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ial between them is significant. The study analyses the moderating effect of 

both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nd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between privacy concern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is negative significant, even though the interaction effect of between privacy 

concern and bonding social capital is not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if 

bridging social capital is strong,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is not low, even though 

privacy concern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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